
공공예술을 다시 생각하다

CULTURE
2017 / 11 / 07

황영희

공공예술을 다시 생각하다

2017공공하는예술 10. 20~11. 3

경기문화재단의 주최로 시작된 ‘공공하는예술’이 올해로 
3회째를 맞이했다. 이 행사는 매년 경기도 지역을 순회하는 
공공예술프로젝트로, 지난해 양평 두물머리 일대에 이어 
올해는 용인시 일대를 대상으로 펼쳐졌다. 광교 따복하우스 
홍보관에서 열린 <2017 공공하는예술 아카이브 전시>는 ‘예술이 
어떻게 도시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’라는 화두로, 공공예술의 
장소성, 공공성,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. 전시장소로 
미술관이 아닌 ‘모델하우스’를 선택한 것 역시 이 곳을 ‘도시의 
사회적 구성물’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. 전시에는 기획자 
미술가 건축가 비평가 프로그래머 등 25명이 6개의 프로젝트 
팀을 이뤄 참여했다. 용인을 통해 교외 도시의 지형도에 
접근하는 <서브토피아>, 공공예술과 공적인 것에 대해 질문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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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아무것도 바꾸지 마라>, 구축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탐색을 
다루는 <마지막 장소>, 기억 속의 장소를 찾아 나서는 <신갈> 
등이 프로젝트의 예다. 각 참여자들은 도시의 층위를 이루는 장소 
역사 문화 제도 환경 등 다양한 틀에서 공공과 예술의 관계성를 
살펴보는 작업을 선보인 것이다. 주최측은 “전시를 통해 예술이 
어떻게 일상에서 수용되고 지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
공동체의 특정한 문제와 사안,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스스로 
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경험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”고 
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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